선교기도제목                                                                   3/1/2013    일본 배찬식  

     
 [image: ]
우에노 공원 벗꽃(매년 3월 마지막 주가 피크임)

참 아름다운 벚꽃입니다만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도 선교사들의 마음은 아름답다기 보다는 늘 안타까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저들 중 몇명이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아마도 3-4명정도가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 약 한달전에 공원에서 한분을 만났습니다. Homeless 입니다. 지금 성경에 대하여 꽤 궁금해하여 일주에 한두번 정도는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번 기회에 영접할 수 있도록.
2. 저가 대학원을 다닐때 기노시타 라고하는 일본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지금 병환으로 병원에서 링거로 2년 반동안 연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가 매주 한번씩 선생님의 댁으로 가서 사모님을 태워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나 선생님의 외아들은 저를 늘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약 30분의 거리를 드라이브하면서 종종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선생님께 복음을 계속 전해 왔었습니다. 전도의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가 처음으로 불교 의식의 장례에 참석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같으면 입관, 발인예배같은 불교식의 장례에 일부러 참석하였습니다. 예수 믿는자들은 죽은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향같은 것을 하지 않고(그들은 분향과 꼭 두손을 모우고 기도함)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9주기(화장한 후에 집에 유골을 둔후에 49주째에 묘지에 납골시킴)에는 친척만 참석하는 행사이지만 저는 같이 참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앞서 말한대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기에 초청했슴). 상주인 외아들은 장례식 때도 그랬듯이 늘 저를 따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목사이기에 분향도 하지 않고 우리와는 다릅니다라고… 저들도 예수믿는 자들은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노시타 선생님의 외아들(기노시카 나오후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복음의 씨앗의 싹이 그 가정에 트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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